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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하라! 

1. 윤 대통령은 공약이행 위해 총리실에 ‘대체매립지 전담기구’ 만들어야! 

정부의 폐기물 정책은 ‘자원순환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근간이다. 그러나 

수도권매립지 등 전국 여러 지역의 쓰레기 매립지와 관련된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공약했다. “수도권매립지는 임기 내에 반드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총리실에 맡겨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붙임자료 1) 그리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본 공약을 「17개 

시 도, 7개 당선인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반영하여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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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 1주년인데도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오히려 대통령의 ‘임기 내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을 전담할 기구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질타가 이어졌다. 총리실이,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의 이견과 갈등을 중재

하지 못한 환경부를 대신할 것이란 기대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윤 대통령과 국무

총리는 조속히 총리실에 ‘수도권매립지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임기 중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선언 및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수도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2. 환경부는 윤 대통령 공약의 이행일정에 맞춰 ‘4자 합의’도 이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공약했다. 다름 아닌, 서울 경기 인천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대체매립지를 

임기 내에 확보하겠다는 약속이다. 그동안 3개 시 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합의>(2015. 6.28)에 따라 ‘선제적 조치’ 이행에 공동으로 노력해야 함에도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둘러싼 이견과 갈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런

데 윤 대통령이 ‘수도권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를 풀게 되면 

자연스레 4자 합의 속 ‘선제적 조치’ 이행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게 된다.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 內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을 위한 ‘4자’의 역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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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환경부는 ‘선제적 조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공약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

(直)매립 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대체매립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에 따른 환경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적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4자 합의도 대통령 공약 

이행 로드맵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결국 환경부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했다면 연이은 ‘대체매립지 공모’ 실패는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등 4자 합의 속 선제적 조치 이행을, 대통령의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공약과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지난기간 환경 피해를 받아온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

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3. 경실련은 ‘전국경실련 인천선언’에 의거 대통령 공약 이행촉구 운동 펼칠 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월 24일(금), 인천에서 개최한 ‘경실련 

제17기 2차 중앙위원회’에서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을 발표했다. 중앙경실련과 24개 

지역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4대 개혁과제’를 선언했고, 네 번째 환경정의 과제로 ‘자원

순환정책 실현 및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을 선언했다.(붙임자료 2) 이어서 

전국경실련은 “오늘의 인천 선언을 시발로 전국적인 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

했다.

이에 경실련은 <전국경실련 인천선언>에 의거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합의 이행’을 

환경부와 3개 시 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수도권 시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임기 

내 확보’ 공약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실련은 지역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대통령 공약 및 4자 합의’ 이행 촉구 범시민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끝 >

※ 붙임자료 1.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기사 

※ 붙임자료 2. ‘전국경실련 인천선언’ 4대 개혁과제 中 네 번째 ‘환경정의’ 개혁과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경기도협의회∙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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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1.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관련기사 

▲ 윤석열, “수도권 매립지 임기 내 반드시 이전...대체 매립지 확보할 것” 
   (인천일보, 2022.01.10 게재)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29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27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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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자료 2. ‘전국경실련 인천선언’ 4대 개혁과제 中 네 번째 ‘환경정의’ 개혁과제 

▲ <전국경실련 인천선언문> 발표 (2023. 2.24 /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강당) 


